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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가암검진이 최고의‘암 예방’입니다.

-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대 암검진 무료 실시 -

- 미루지 말고 지금! 2021년도 국가암검진 적극 수검토록 당부 - 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암의 조기발견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

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“무료 국가암검진 사업”을 

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 

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인천에서 매년 약 12,000명의 신규 환자가 

발생하고 있다. 인천시 남ㆍ여 암 사망 통계 1위는‘폐암’이며 남성 암 

발생률 1위는 위암, 여성은 유방암으로,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암 

검진을 적시에 수검해 조기에 진단, 치료까지 이어지면 대부분 완치가 

가능하다. 

특히 암은,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요인, 환경 및 유전  등 

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하므로 더욱 더 조기 발견과 치료가 

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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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은‘홀수년도 출생자’이며, 의료급여수급권자, 

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하위 50% (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

100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94,000원 이하)는 무료로 암 검진을 

받을 수 있다.

또한,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

지난 해 짝수년도 대상 미수검자도 올해 6월까지 암 검진이 가능하다.

정혜림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“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

적극적으로 국가암검진을 수검하는 것”이라며“하반기에는 수검자가 

집중 돼 예약이 어려우므로 지금 바로 국가암검진 지정 의료기관에 

예약하기를 권한다.”고 말했다. 

붙임  1. 국가암(6대암) 검진대상 

      2. 국민 암예방 10대 수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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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붙임1> 국가암(6대암) 검진대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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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2> 국민암예방 10대수칙 


